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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시장 동향

6월 4주(26일~30일까지)

<부동산>

■ 5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3개월째 감소(전월 대비 3.5%↓), 악성 미분양은 

계속 증가 (전월대비 2.0%↑)   

ㅇ (종합) '23.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8,865호로 집계

되었으며, 전월(71,365호) 대비 3.5%(2,500호) 감소

* 전국 미분양(호) : (‘23.2월) 75,438 (3월) 72,104 (4월) 71,365 (5월) 68,865

- 준공후 미분양은 8,892호로 전월(8,716호) 대비 2.0%(176호) 증가

ㅇ (지역별) 수도권은 10,799호로 전월(11,609호) 대비 7.0%(810호) 감소

하였으며, 지방은 58,066호로 전월(59,756호) 대비 2.8%(1,690호) 감

소

* 미분양(호) : [수도권] (‘23.2월) 12,541 (3월) 11,034 (4월) 11,609 (5월) 10,799

[지방] (‘23.2월) 62,897 (3월) 61,070 (4월) 59,756 (5월) 58,066

[출처 : 국토교통부 23.06.30] 바로가기

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5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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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5월 전국 분양·착공·인허가 '트리플다운'분양 전년 대비 51.5% 감소

- (분양) 5월 누계 기준 전국 공동주택 분양은 46,670호로 전년 동기

(96,252호) 대비 51.5% 감소

▶ (지역별) 수도권 공동주택은 28,554호로 전년 동기 대비 40.7% 감

소, 지방은 18,116호로 전년 동기 대비 62.3% 감소

▶ (유형별) 공동주택 일반분양은 34,007호로 전년 동기 대비 56.4% 

감소, 임대주택은 3,092호로 전년 동기 대비 61.3% 감소, 조합원분

은 9,571호로 전년 동기 대비 7.5% 감소

- (착공) 5월 누계 기준 전국 주택 착공은 77,671호로 전년 동기(149,019

호) 대비 47.9% 감소

▶ (지역별) 수도권 주택은 41,703호로 전년 동기 대비 48.3% 감소, 

지방은 35,968호로 전년 동기 대비 47.4% 감소

▶ (유형별) 전국 아파트는 58,603호로 전년 동기 대비 46.4% 감소, 

아파트 외 주택은 19,068호로 전년 동기 대비 51.9% 감소

- (인허가) 5월 누계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는 157,534호로 전년 동기

(209,058호) 대비 24.6% 감소, 

▶ (지역별) 수도권 주택은 60,58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.3%감소, 

지방은 96,95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8.6% 감소

▶ (유형별) 전국 아파트는 136,24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8.5% 감소, 

아파트 외 주택은 21,292호로 전년 동기 대비 49.1% 감소

[출처 : 국토교통부 23.06.30] 바로가기

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5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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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KT·코람코·SK·야놀자, MZ세대가 원하는 주거 시장 공략

ㅇ 기업들이 코리빙하우스 시장에 속속 진출,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앞으

로 주력이 될 MZ세대(1980~2000년대 초반 출생)의 주거변화에 맞춰 

초기에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

※ 코리빙하우스(Co-living house)는 ‘함께’라는 Cooperative와 ‘산다’라는 Living이 합해

져 생긴 뜻으로 개인적인 공간은 분리하되, 건물 내에 공용 공간을 입주민들이 공

유하는 형태로 쉽게 말해 공간나눔주택을 말함

- (코람코자산신탁) 자회사인 코람코에너지리츠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

재동주유소(안국역) 부지를 코리빙하우스 1호점 개발 진행 중이며 서

울내 주유소 부지에 2, 3호 장소 선정 완료

- (SK디앤디) 서울에 총 6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엔 7번째 지점

(용산 하이브 신사옥 인근)을 오픈 준비 중, 지점운용 뿐 아니라 코

리빙하우스 솔루션 서비스를 전체 5만가구에 공급한다는 목표, 최근

에는 야놀자클라우드와 합작법인 '커넥트파이 클라우드'를 설립하여 

이사, 청소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 서비스한

다는 계획

- (KT에스테이트·야놀자클라우드) 합작법인 '트러스테이'를 설립 올해 

코리빙하우스 'hevy'(헤이) 군자·미아점·신정점을 오픈, KT에스테

이트 보유부지에 저층부와 유휴공간에 무인오피스·공용라운지 등 편

의시설을 갖춘 코리빙하우스를 짓고, 야놀자클라우드는 플랫폼 하나

로 집의 기기를 모두 조절하는 등 코리빙하우스에 들어가는 솔루션을 

담당하여 앞으로도 KT에스테이트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점을 늘린다는 

계획

[출처 : 머니투데이 23.06.24] 바로가기
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30621215500878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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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서울시, 모아타운 수시공모 통해 '양천구 목4동·관악구 성현동' 2곳 선

정

ㅇ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

한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구 목4동', '관악구 성현동' 

총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힘

ㅇ 모아타운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하면서 공모 신청부터 선정까지 

기존 약 3개월에서 1개월 내외로 기간이 대폭 단축돼 모아타운 사업

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

ㅇ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▴사업요건 완화 ▴노후도․경과년수 완화 ▴용

도지역 상향 ▴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음

※ 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㎡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

고 주민동의 30%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, 주민설명

회를 개최한 뒤에 서울시에 수시로 공모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.

[출처 : 서울시 23.06.27] 바로가기

■ 서울시, 성수전략지구 '한강과 연결된 수변문화 주거단지'로 재탄생

ㅇ '09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개 재개발 구역 중 장기간 멈춰있었

던 성수동 일대 재정비 사업이 재개, 시는 한강과 직접 연결되는 공

원을 품은 수변친화 주거단지로 조성, '정원도시 서울', '그레이트한

강 프로젝트'를 실현한다는 계획

[출처 : 서울시 23.06.27] 바로가기

■ 현대엔지니어링, 경기도 용인에 국내 최초 13층 모듈러 주택 준공

ㅇ 현대엔지니어링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해 시공, 경기주택도시공사(GH)가 

발주, 국토부가 지원하는 국가 R&D사업으로 진행한 '용인 영덕 경기

행복주택' 사업은 106가구 규모의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

ㅇ 그동안은 건축법에 따라 13층 이상 건물은 3시간 이상의 내화 기준(화

재 시 버틸 수 있는 시간)을 갖춰야 해 국내 모듈러 주택의 높이는 12

층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번에 한계를 극복하면서 향후 국내에서도 고

층 모듈러 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

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1453
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14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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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현재 세계 모듈러 건축시장은 '22년 기준 약 121조원 규모로 추산되

며, 미국, 영국, 싱가포르, 일본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져 

오는 '30년까지 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점쳐지고 있음

[출처 : NEWSIS 23.06.28] 바로가기

■ 서울시, 남산·북한산 주변 등 고도제한 완화

ㅇ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

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.

※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

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, 서울시는 현재 주요산,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

고도지구 8개소(9.23㎢)를 지정․관리 중이다.

ㅇ 현재 서울 내 고도지구는 ▲남산 ▲국회의사당 ▲북한산 ▲경복궁 ▲

구기·평창 ▲서초동 법원단지 ▲오류·온수 ▲배봉산 총 8곳이다.

ㅇ 시는 '신(新) 고도지구 구상(안)'을 통해 남산·경복궁 등과 같이 경

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고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전체

적으로 재정비하며,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기로 

했다.

ㅇ 이같은 내용이 담긴 '신(新) 고도지구 구상(안)'의 열람공고를 7월6일

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[출처 : 서울시 23.06.30] 바로가기
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30627_0002354247
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1703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30627_00023542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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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서울시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총 4건(수정가결 :4건)

연번 안건명 개 요 개최결과

1

<심의>

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

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

계획 결정(안)

○ 위 치 :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일대 (191,253.6㎡)

○ 내 용 :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

  -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및 계획 결정

  - 특별계획구역 1개소 신설

  -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등

수정가결

2

<심의>

신당·청구역세권 일대 

지구단위계획구역 

지정 및 계획 결정(안)

○ 위 치 : 중구 신당동 100번지 일대 (199,336㎡)

○ 내 용 :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및 계획 결정

  - 기반시설계획, 높이계획 수립

  -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 수립 

  - 높이계획, 권장용도 계획 등

수정가결

3

<심의>

서리풀 지구단위계획 및  

특별계획구역A

세부개발계획 

결정(변경)(안)

○ 위 치 : 서초구 서초동 1005-6호 일원 (165,511.4㎡)

○ 내 용 :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A 

세부개발계획 수립 

  - 공공기여시설의 구체적 용도결정 및 종류 변경

  - 공공기여율의 변경 

  - 건축물 밀도계획의 변경 등 

수정가결

4

<심의-재상정>

청량리역 전면부

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

및 KT부지 특별계획구역 

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

○ 위 치 : 동대문구 청량리동 368번지 (3,748.7㎡)

○ 내 용 : KT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

결정(신설) 

  - 특별계획구역 지정 : 3,748.7㎡

  - 용적률 완화 : 상한용적률 326% 이하

  - 공공기여계획 : 토지(884.3㎡, 23.5%) 

  - 건축물의 용도, 높이 등에 관한 사항

수정가결

[출처 : 서울시 23.06.27] 바로가기

<경제 일반>

■  5월 생산(1.3%↑)·소비(0.4%↑)·투자 3개월 만에 모두 증가

ㅇ (생산)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*(-0.1%)에서 줄었으나, 광공업**(3.2%) 

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.3% 증가

* 금융․보험, 숙박․음식 등에서 감소

** 자동차, 반도체 등에서 증가

ㅇ (소비) 소매판매는 가전제품, 신발 및 가방, 음식료품 등에서 판매가 

늘어 전월대비 0.4% 증가

ㅇ (투자)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3.5% 증가, 건설기성

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1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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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건축 공사 실적이 늘어 전월대비 0.5% 증가

ㅇ (경기)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1p 상승, 선행종합지수 

순환변동치는 보합

[출처 : 통계청 23.06.30] 바로가기

■ 최근 글로벌 경기지표 간 격차 확대와 시사점

ㅇ (배경) 최근 글로벌 경기지표는 부문간 또는 조사 대상에 따라 큰 차

이를 보이며 경기흐름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야기

- 미국과 유로존의 서비스업 부문은 성장세 회복 가능성을 보이고 있

으나, 제조업 부문은 경기 위축 국면을 시사

- 주요국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견고하나, 미국의 가계조사 고용은 

감소

ㅇ (주요 논란) 최근의 글로벌 경기지표간 격차는 ➊향후 경기전망을 어

렵게 하며, ➋경기침체 가능성을 과대 추정하게 할 수 있음

- (경기전망 어려움) 최근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엇갈린 경제지표

들 사이에서 어떤지표를 주목하는가에 따라 경기 판단 및 전망에 있

어 큰 견해 차이가 있을 소지

▶ 전통적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제조업 지표를 중시할 경우 경기

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경향. 반면, 팬데믹 기간 억눌

렸던 서비스 소비가 추세를 회복하면서 서비스 지표 역시 과거와는 

달리 매우 경기 변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

▶  세계은행과 OECD 등은 개선 추세에 있는 미국의 고용 및 소비 지

표 등을 근거로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반면, ECB는 

제조업 부진 및 물가상승 우려로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

정

ㅇ (시사점) 최근의 경기지표 간 격차 확대는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을 높

여 정책당국의 적절한 정책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

[출처 : 국제금융센터 23.06.28] 바로가기

■ 연준 파월 의장, 연내 2회 금리인상 예상 재확인, 은행규제 강화 필요

ㅇ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강력한 노동시장 등으로 다수의 위원들은 

https://kostat.go.kr/board.es?mid=a10301010000&bid=216&act=view&list_no=426140&tag=&nPage=1&ref_bid=203,204,205,206,207,210,211,11109,11113,11814,213,215,214,11860,11695,216,218,219,220,10820,11815,11895,11816,208,245,222,223,225,226,227,228,229,230,11321,232,233,234,12029,10920,11469,11470,11817,236,237,11471,238,240,241,11865,243,244,11893,11898,12031,11825,246&keyField=T&keyWord=&bodo_b_type=all
https://www.kcif.or.kr/economy/economyView?rpt_no=33260&mn=003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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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내 2회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다시 한 번 언급. 한

편 최근 일부 은행의 파산은 은행 규제 강화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첨

언

[출처 : 국제금융센터 23.06.30] 바로가기

■ 새마을금고 예금 두 달간 7조 이탈,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

ㅇ 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

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원으로 지난 2월 말(265조2700억원)보다 6조

9889억원 감소,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(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제외)의 

수신 잔액이 466조3582억원에서 475조3615억원으로 9조원 넘게 불어

난 것과는 대조적이다.

ㅇ 전체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, 새마을금고의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연체

율은 5.34%로, 작년 말 3.59%에서 1.75%p 올라 같은 기간 상호금융 

전체 연체율(2.42%)의 2배를 넘는 규모다.

ㅇ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최근 

경기 부진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, 부동

산 PF 불법 수수료 의혹 등의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.

[출처 : 세계일보 23.07.02] 바로가기

https://www.kcif.or.kr/annual/reportView?rpt_no=33268&mn=001002
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230702512569?OutUrl=naver



